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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확 후 품질관리, 이론부터 실습까지 배운다
- 25~26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서 대학(원)생 대상 미래인재 양성 과정 운영

- 품질 평가·자료 분석·저장 품질 예측·연구 시설 견학까지 현장형 교육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전북 완주)에서 ‘농산물 

수확 후 품질 관리 기술 미래인재 양성 과정’을 운영

한다. 

 최근 기온 상승과 이상기상으로 원예작물은 생산 단

계뿐 아니라 수확 뒤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일

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온라인 거래와 공영도매시장에서도 품질이 등급

과 가격을 좌우하는 만큼, 정확한 품질 평가와 저장·유통 기술은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다.

 이번 과정은 저장·유통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원생과 학부생 20명 내외를 

대상으로 한다. 참가자들이 원예·특용작물의 품질을 직접 측정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며, 품질 등급화와 표준화의 기본 개념을 익힐 수 있

도록 실습 중심으로 구성했다.

 첫날인 25일에는 원예·특용작물 저장·유통 연구 현황과 현장 적용 사례를 

소개한다. 이어 품질 평가 방법과 표준화 개념을 배우고, 실험을 통해 품

질을 분석한다. 수집한 자료(데이터)를 직접 분석하며 통계 기법도 익힌다.

 26일에는 여러 생물 정보를 함께 분석하는 기술(멀티오믹스)을 활용해 

저장 중 품질 변화를 예측하는 연구 사례를 소개한다. 이어 국립원예특작



과학원의 수확 후 관리 연구 시설을 둘러보며 실제 연구 장비와 연구 과

정을 살펴본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 손재용 과장은 “수확 후 품질 

관리는 농산물의 저장·유통 손실을 줄이고 부가가치를 놓이는 핵심 기술 

분야”라며, “이번 과정이 참가자들에게 현장 감각을 갖춘 연구자로 성장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이번 ‘농산물 수확 후 품질 관리 기술 미래

인재 양성 과정’의 교육 내용을 더욱 현장감 있게 보완해 정기적으로 운영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붙임. 제1회 농산물 수확 후 품질관리 기술 미래인재 양성 과정 개요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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